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 규탄 성명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이행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하라!

세종시는 지난 5월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에 앞서 노선개편안
을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광역노선 확충, 지간선 체계 확립, 인프
라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5월 16일 2생활권 주민설명회, 5월 26일 수많은 민원과 요청으로 진행된 다정동 주민설명회, 이렇게 
두차례의 세종시와 시민과의 소통과정에서 다정동 1번 국도변 아파트 거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우린 확인하였다. 
노선개편의 목적과 취지인 광역버스 수요 충족, 촘촘한 버스노선 설계, 생활권별 이동편의라는 대전제
에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정동 1번국도변 대표단지인 가온마을 1단지는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
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노선개편안의 취지에 걸맞은 새로운 노선안을 구축할 것
을 주권시민의 권리로 당당히 명령한다. 

버스노선이 2개밖에 없음에도 기존노선을 없애 광역간 이동이나 교통편의를 더욱 악화시켰고, 
다정동 주민이 다정동 BRT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대도 없으며, 
신설된 광역버스 노선마저 다정동 정류장 없이 1번 국도를 통과하여 지나가니 
실로 다정동 1번국도변 아파트 주민들은 세종시민으로써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추가적인 노선 배치와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증진되어야 함이 마
땅하나 있는 밥상마저 빼앗길 상황이 되버렸다. 
다정동이 아닌 다른 동보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단지보다 더 좋은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
다. 적어도 선출직 최민호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이행하라는 것이
다. 
가온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1005번 기존 버스노선 존치

2. 신설 광역버스 다정동 가온1/2/3단지 도보 5분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 신설 혹은 기존정류장 활용

3. 다정동 가온 1/2/3단지 다정동 BRT 혹은 나성동 BRT 이동 노선 신설

세종시민이 세종시민으로써 대우받지 아니할 때, 보편적이고도 당연한 권리를 존중받지 아니할 때 
잔잔한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심판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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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민 일동


